
고합, 합성섬유 계속가동 고려
KP케미칼 지분 5 1%도 영안모자 인수 가능할 지 관심

고합 채권단은 신설법인인 KP케미칼의 지분 51%를 매각하고 고합의 총 부채 3조원 중 1조원을 신설법인에 넘

길 계획이다.

청산이 고려되고 있는 고합은 12월28일 공식적으로 2사로 분사됐는데, 고합이 합성섬유사업을 보유하고, 석유화

학사업은 채권단이 100% 소유하고 있는 KP케미칼로 넘어갔다.

채권단은 분사 이후 KP케미칼의 지분 51%를 1억8000만달러에 매각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특수차량 및 세계 최대의 모자 생산기업인 영안모자가 KP케미칼의 석유화학사업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유일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KP케미칼의 석유화학사업은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플랜트 3개, Paraxylene 플랜트 2개, Benzene 플

랜트 1개, Bottle 그레이드 PET 플랜트 5개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은 고합의 합성섬유사업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고합과 KP Chemical의 매각 완료시기는 2002년 6-7월로 예상되고 있다. 고합의 사업 매각은 채권단이 고려중

인 청산방안의 일환이다.

그러나 플랜트 가동을 지속해 고합이 부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플랜트가 폐쇄·매각

되면 채권단이 2조원의 부채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합의 합성섬유 사업에는 PFY(Polyester Filament Yarn) 33만톤, PSF(Polyester Staple Fiber) 38만5000톤,

Nylon Yarn 6만6000톤, Nylon Film 7만5000톤 플랜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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